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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생성되는 연기와 독성물질이 다중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직접적인 화염

에 의한 것이 아닌 내장재 및 기타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독성가스이며, 사상자의 상당수

가 화재시에 생성되는 연기에 의해 발생한다. 화재시에 연소가 활발해질수록 주변의 산소량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대부분 유기물질이 연소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가스가 대량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마시면 순식간에 질식하게 되고, 이어서 화염에 직접 노출되는 단계에 이르므로 방

화대책 수립시에는 연기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난연 2,3급에 대

해서는 난연성 시험방법인 KS F 2271의 일부로 가스유해성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KS F 2271방법은 가스성분분석은 측정할 수 없는 단점과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그다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선 화재발생예방과 성장속도의 억제작용 및 연

소방지 대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연내장재의 사용과 방염화의 방화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염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성분분석 및 독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우스를 직접 

실험하지 않고, 재료의 성분분석만으로 열분해과정을 예측하여 CO, CO2, O2, HCN, NO2, HCl, 

HBr, SO2등 총 8가지 독성가스간의 상호관계에 기반한 가스유해성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